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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SSUES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의 현황 

- 해양과학분야에서의 협력 - 

(조용상)1 

1993년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의 재발효를 계기로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방

안으로써 한·미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키로 양국간에 합의하였다. 동 포럼은 종래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

로의 발전을 위한 고위 Policy Dialogue이며 호혜적 협력관계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분야 및 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모
색과 양측 과학기술계간의 Scientific Interaction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 아래 그간 다음과 같
이 3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1차: 1993. 1. Washington, D.C(STEPI 주최) 

-2차: 1994. 5. Washington, D.C(KIEP 주최) 

-3차: 1995. 12. Washington, D.C(STEPI 주최) 

1, 2차 포럼에 대한 평가 

· 2차에 걸친 포럼의 개최로 양국간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1,2차 포럼의 경우, 한국이 일방적으로 기획, 추진하여 미국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

하였음. 

· 토의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포럼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음. 

3차 포럼에 대한 평가 

· 정부, 산.학.연의 양국 주요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과학기술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성, 재정정책 등에 

이르는 폭넓은 정책의제를 토론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의 심화·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대화의 장'으로 정착. 

· 조직단계에서부터 미국의 과학기술계가 참여하여 명실공히 "한·미" 포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 

· 1,2차 포럼과는 달리 Keynote 발표자와 참여자간에 활발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통한 협력 

분위기 조성. 

그동안 4차에 걸친 포럼은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 고위 정책 입안자간의 Policy Dialogue로서의 역할이 컸으며 양국 과학기술계간의 협력 Network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차 포럼의 경우 조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미국의 과학기술계가 참
여하며 미국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한·
미포럼으로 발전하였다. NSF(미국과학재단), 상무부 등에서 앞으로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포럼을 통해 제시한 협력분야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포럼결과의 활용을 위해서
는 별도의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포럼에서 조성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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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을 위한 전략분야별 포럼을 다음의 원칙으로 3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양국간에 합의하였다. 분야선정 원칙은 다
음과 같다. 

① 양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과학기술분야 

② 未來지향적인 분야(Exploration of Frontier area) 

③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분야. 

④ Forum에서 논의된 우선분야 

⑤ 양국의 조직위에서 협의 선정. 

이상과 같은 분야 선정의 원칙을 가지고 양측 조직위원회에서 1) 해양과학 분야('96. 6. 개최), 2) Plasma Physics/
Thermonuclear Fuel분야('97. 2. 개최 예정) 3) Medical/Life Science 분야('97. 상반기 개최예정)에 관한 전문분
야별 포럼을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미국 George Mason 대학부설 과학, 무역, 기술정책센터(CSTTP)는 6월 13
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미국 Washington D.C.에서 열린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해양과학분야)를 공동 주최하였
다. 이 포럼은 한미 양국의 과학자, 공학자, 정책결정자간에 열리는 고위회담중 처음으로,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 회담은 한미양국의 과학자, 공학자, 정책결정자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연구개발에 있어 정책조정력을 향상
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금번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정근모 과기처장관,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김인수 STEPI소장, 허형택 해양연구소 전문위원 등 국내 대학, 기업 등 
약 30여명 

2) 미국 

Curt Weldon 미하원 국가안보위원회 군사연구소위원장, James Baker 미상무부 해양대기차관, Prof. J. Thomas 
Ratchford(미 GMU 과학기술무역정책연구소장)외 해양과학분야 전문가 약 60여 명 

금번 포럼의 개최 시기는 우연히도 매우 시기적절하였다. 5월 31일(한국 최초의 해양의 날), 김영삼 대통령은 해양
부 신설을 발표했는데, 신설부는 해양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신설부를 설립했는
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이와 관련해서 볼 때 각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첨부된 agenda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발
표자 및 토론자는 정부, 학계, 산업계의 고위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자는 한미 양국은 물론 해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다국적 조직의 해양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동시
에 진행된 Technical session에서는 해양환경, 해양자원, 국제협력방안 등의 특정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이 session
은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1. Keynote Sessions 1, 2 

포럼의 공동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김인수 소장과 George Mason 대학부설 과학, 무역, 기술정책센
터(CSTTP)의 J. Thomas Ratchford 소장은 포럼을 시작하며 해양 관련 문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김인수 소장은 
"해양개발은 비단 과학기술에 관계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법률적인 면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주관기관은 정책적인 이슈와 기술적 문제간의 균형있는 논의를 조장하고, 논의된 경제적·과학적 내용들이 해양연

구에 대한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포럼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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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ession의 사회는 CSTTP에서 석좌교수로 있는 Erich Bloch교수가 맡아서 양국의 고위직 참석자들을 소
개했다. 

미 하원 국방 R&D 분과의원을 맡고 있는 Curt Weldon의원은 기조연설에서 해양연구에 있어 민간부문의 R&D뿐 아
니라 군사적, 특히 해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는데, 해군에서만 해양학 연구에 연간 수백만 불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Weldon의원은 해양분야에 관해 미국내 정부, 학계, 산업계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였다. 미국에서는 현재 9개 정부기관이 해양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또 공통된 협의사항도 없다. 그러나 Weldon의원과 Patrick Kennedy의원이 추진중인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법(해양협력법)"이 통과된다면 해군에서는 민간기관과 학계와 연계된 해양연구를 더
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첫해의 예산은 3천만 불 정도될 것이다. 

Weldon의원은 덧붙여서 자신이 해양보호자문위원회(ACOPS)에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할 것
을 당부했다. "Global Legislators for a Balanced Environment(GLOBE)"는 다른 나라의 의원들과 직접적인 교류
를 맺기 위해 미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Weldon의원은 한국도 이 조직을 통해 network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제안하였는데, 그 목적은 의원들간의 긴밀한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도
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직에 있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향후 협력계획을 마련하여 의회로 돌아가도록 
당부했는데, 이는 해양이나 과학분야의 협력에 있어 적절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며 우방인 한국
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기조연설은 한국의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이 했는데, 한국과 미국과의 오랫동안의 긴밀한 경제, 정치, 전략
적 관계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정근모 장관은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은 해양과학기술분야를 증진시키기 위
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5월 31일 한국의 해양의 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해양 개발을 더욱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해 해양분야에 대한 신설부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해양개발 정책은 해양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해양자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해양환경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자원의 개발, 전략적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개발, 해양공간의 활용, 해양환경 감시시스템의 강화에 전략적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미양국은 해
양연구정책에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기조연설자는 미 상무부 차관인 James Baker박사인데, 21세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에 대한 지
식을 기반으로 한 해양의 활용을 하는 시기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Baker 박사는 한국해양연구소의 노력과 신설해양
부의 설립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미국해양기상청이 신설 해양부 만큼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설립 취지는 서로 같으
며 미국 해양기상청이 정부의 해양 관련 업무 지원으로 얻은 경험을 신설 해양부와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기관 내에 사업과 연구조직을 함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aker박사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 가는 수산과 관계된 세가지 이슈, 즉, 해양자원(특히 수산자원), 수산 산업기술, 
기상예보분야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수산자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획량에 있어 한계에 달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는 국제적 협력, 고급 기술 활용, 생태계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미 

협력프로그램 중 일부가 수산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Plenary Session 

Plenary session에서는 4명의 발표자가 해양연구개발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고려대 박춘호 교수
가 이 session을 진행하였다. 

Woods Hole 해양연구소 정책센터 소장인 Andrew Solow박사가 "해양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경제적 환원: 엘 니뇨: 
과학과 그 경제적 효과"란 주제로 발표했다. Solow박사는 엘 니뇨 남부 진동(ENSO)의 각 단계가 계절마다의 온도
와 지역에 따른 발생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ENSO 단계의 예견은 장기 기상예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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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다.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장기 예보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한다면 이 예견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Solow박사는 미국 농업에 대한 ENSO예측이 가치를 조사한 그의 연구를 설명하였다. ENSO단계간의 기후 차이가 
농작물 산출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NSO단계에 대한 진보된 지식은 기상 변화에 따른 산출량 저하를 막
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농사에 대한 정확한 ENSO예측은 연간 5억불 정도의 가치가 있음을 그의 연구에
서 밝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확한 ENSO예측의 미국 경제에 대한 총 잠재적 가치는 연간 약 10억에서 50억불 사이
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미와 아시아에서는 경제 개발에 있어 그 가치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표자인 대우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장인 이준열 소장은 "해양과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소장은 해양의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예로 해저관 및 전선설치, 부유 창고, 간척, 식품 및 광물자원으로의 활용 등이다. 그
는 조선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세계 전체의 화물의 75%가 선박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선과 
관련된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부유 창고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 더욱 기술적으로 변
하고 창고기능 외에 생산 및 검사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이 소장은 ocean drilling과 원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에 대
해서도 언급하였다. 해저drilling이 전래의 원유에 대한 수요와 gas drilling의 감소로 ocean drilling의 새로운 경향
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에서는 자체발전 심해운송수단의 개발등 해저탐사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기술을 개발
함으로써 해양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가 높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호협력분야이
다. 

해군연구소 기상 및 우주 모델링, 예측 센터장인 Melbourne B. Briscoe박사는 "해양과학기술연구를 통한 과학적 수
익: 전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Briscoe박사는 "우리의 목표가 과학을 발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
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분야를 선정해서 연구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서
두를 열었다. 그는 점점 부족해만 가는 예산 때문에 연구원들이 보다 중요한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
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략으로 우수연구인력의 선정과 그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표명, 적절한 연구방법을 제시했
다. Briscoe박사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좋은 연구방법은 최종 결과의 예측없이 만들어지는 때가 많다고 설명했
다. 열대해양기상(TOGA)프로그램과 국제해양순환실험(WOCE)을 성공적으로 만든 연구방법 역시 실험결과의 예
측없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래의 연구목표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
미 협력관계 등의 과학적 협력은 상호관심분야를 찾아 꾸준히 노력할 때 예측된 단기 결과와 큰 효과, 장기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Birscoe박사는 끝을 맺었다. 

Plenary session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자원연구소장 강필종 박사가 "해양관리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란 주제를 발
표했다. 강 소장은 해양자원과 해양연구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수산개발의 맥락에서 개괄적인 것을 설명했다. 그는 석
유나 가스 등 대부분의 해양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더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데 해양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
나 바다가 주는 특전을 알려면 많은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국제적 혹
은 지역적이므로 다국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Ocean Drilling Program(ODP)가 그 좋은 예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6년말에 ODP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 Luncheon Remarks 

해양학공동연구소의 James Watkins소장이 Luncheon session을 진행했고 아울러 그가 에너지부 장관으로 있었을 
대 해양문제를 국제협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미국이 당시 해양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음에 대
한 유감스러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지구의 절반 이상이 바다로부터 50마일 이내에 있고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지금의 두배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dmiral Watkins는 미국이 9개의 정부기관 중 해양에 관련된 일들을 지원하는 새롭고 조직적인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Weldon 의원의 희망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Weldon의원이 밝혔듯이 의회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동의했
고 Admiral Watkin은 금년내로 의회가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학계, 민간부문의 지도자들이 의회에 모
여 해양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Luncheon session의 발표자는 과기처 장관을 역임했던 김진현 서울 시립대 총장인데 "국제해양과학기술정책 프레
임워크"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총장은 해양, 특히 지속적인 해양개발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역할과 해양자원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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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했다. 그는 해양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기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했는데, 
그 예로 해양국제협정법, 차세대해양위성, 전체 및 지역 연구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들었다. 김총장은 
또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정책과 한국 해양에 대한 각별한 지질학적, 지리학적 관심에 대해 말했다. 한국은 1995년 조
선 수주량 세계 2위, 수출·입 화물량 7위, 원양어업 3위, 컨테이너 선적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제정

된 해양개발기본법은 바탕으로 해양과 근해지역에 관계된 문제를 어떻게 잘 연계시킬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와 "21세기를 향한 해양개발목표를 시작하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설 해양부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김 총장은 해양자원의 의존, 기상변화 등의 공동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정
리했다. 그는 국제해양법이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에 지역 해양과학센터 건립토록 장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에 북태평양 해양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해서 연구,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국제적, 각 전문분야의 팀을 구성해서 자원탐사, 평가, 개발 및 관리에 초점을 맞
출 것이라고 했다. 

4. Technical and Policy Session 

포럼 참석자들은 오후에 동시에 진행하는 3개의 technical and policy session에 참여했다. 이 session은 해양과학
기술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4개의 presentation과 거기에 따른 토
론자들의 comment가 있었다. 이 presentation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져서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위한 아이
디어들이 나왔다. 

1) 해양과 환경 

이 session에서는 미국 환경보존청 연구개발국의 Robert J. Huggett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 분야의 정책입안자와 과
학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연안공학에서 기후 변동과 해양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과제가 발표되
었다. NOAA의 위험물대응평가국(HAZMAT)의 David Kennedy는 HAZMAT이 기름, 유해물질의 유출사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름과 유해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시도와 유출효과에 대한 연구, 대응을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한 연구팀의 구성결정 등을 한다고 소개했다. HAMAT의 응용연구결과는 유출대응 연구팀에게 운영지침
서를 신속히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론적인 연구는 해양 물리적인 과정과 화학에 근거하여 기름과 화학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치명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광범위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체역학과 흐
름궤적 분석기술을 한국을 모형으로 하는 비상 대응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이는 미국의 체계와 과학협력팀을 이용하여 한국해역에 국가적 차원의 기름 등 유해물질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상집교수는 항만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항만의 환경은 매우 심
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해당 국가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항만에 있어서 오염감시의 
정도와 항만의 하부구조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는 결론에서 각국은 해양행정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서 항만환
경 파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깨끗한 항만을 유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책임이기
는 하지만, 국가가 언제나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선도적 영속적 항시적인 것을 국제기구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해상기구(IMO)는 현재의 국제협약과 규정을 회원국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끝
을 맺었다. 

세번째 발표자는 기후변동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Maryland대학의 기상학부 James Carton교수인데 
기후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변화를 소개했으며, 해양은 계절적으로, 10년 주기로, 또는 그 이상 긴 주
기의 다양한 형식으로 기후가 변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기후의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해양에 무슨 일이 일
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해양관측체계를 더욱 개발하는 것과 해양의 변화를 예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는 성균관대학의 토목공학과 최병호 교수였는데 그는 연안공학이라는 주제로, 개발의 영향, 연안보존
의 평가, 환경적인 사고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 서해안에 대규모의 매립과 중국에서 3개의 골짜기를 막는 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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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되면 한국의 연안과 대륙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우려된다고 하였다. 연안보존의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高潮시, 강한 파도가 일고 태풍이 올 경우에는 연안보존 체계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문
제와 관련하여 동부 해역에 러시아의 핵물질투기, 유조선의 기름유출, 연안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총평과 결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안위험을 줄이는데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현재의 국제 기준은 연안위험을 다루기는 부적합하다. 기
후변동과 연안공학과의 연관성, 항만관리의 역량부족과 관리 소홀에 의한 위험과의 연관성 등이 도출되었다. 새로 출
범하는 한국의 해양부는 연안공학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미국의 NOAA, EPA와 긴밀한 협력을 가져야 할 것이
다. 적도 지방에 대한 장기간 기후 예보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중위도의 나라의 기후 변동에 대한 해양의 역할에 대하
여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2) 해양과 환경 

발표 시작단계부터 주로 해양에 대한 이익을 지속적이고 환경적인 건전한 방법으로 취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 많았
다. 미국 해군연구국의 Steven Ramp가 진행을 맡았고 콜럼비아 대학 지구관측소의 Gregory Mountain이 지진위층
학에 대해 첫번째로 발표를 했다. 지진위층학은 층으로 된 지구를 연속적으로 얻어진 관찰기록을 통해 보다 넓게 자
세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에서 발달된 것이며 지진위험 평가, 해저 경사면의 안정성 식별, 악키퍼 분포의 감
시, 모래와 자갈의 분포도 작성, 해양 굴착점 결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해양연구소 심해저개발계획부장인 강정덕 박사는 Manganese nodules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육지 광물자원
이 부족하므로 해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찾고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한국은 7번째의 투자국이 되었으며 
중앙 태평양의 Clarion-Clipperton Fracture 구역에 채광권을 확보하였다. 한국의 심해저 개발실적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중장기 해저채광계획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직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약 20년에 걸쳐 심해저 
Manganes nodules의 개발을 위해 연구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의 심해저 개발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되
어있지만, 연구능력과 연구증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기 계획의 완수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의 협력이 절실하므로 한국은 중장기 계획을 개방하여 국제 협력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김수암 연구원은 세번째 발표자로 북태평양에서의 해양 기후변화와 생물 자원에 관해 발표했다. 
해양 생태계는 기후변동에 크게 좌우되는데 한국의 동해에는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특정 어류가 증가한 적이 있다
고 했다. 기후변화와 어획량과는 특정한 역학관계가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의 기후, 해수특성, 어획량 등을 분석하고 
북태평양 해역에서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유사성이 있는지는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된다고 했다. 

마지막 주제는 미국 연합해양연구소의 해양굴착계획 소장인 David Falvey가 발표한 'Scientific Ocean Drilling'이
었다. 그는 지난 25년간 운영해 온 해양굴착계획의 중요성을 말했으며 지구생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고 말했다. 해양굴착 사업의 새로운 장기계획은 지구환경에 대한 역학과 지구내부에 대한 역학과 같은 두가
지 기본과제를 풀어 나가는 일이라고 하였다. 많은 해양굴착사업의 성과로 이 두가지 과제가 진전되고 있으며, 미국 
대서양쪽에서의 가스 자원 가능성, 중앙 대서양 지역에 있어서 유체 열역학적인 광물생성 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성과는 다른 것과 더불어 지구 내부에는 많은 천연 자원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발표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획량에 대한 기후 변동 문제는 북태평양 해양과학 기구에 의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해군 연구실험실과 한
국은 한국 해협과 동해의 환경자료수집을 위해 공동연구를 한 바 있다. 이 자료의 분석은 유용할 것이며 추가적인 공
동연구는 한국해양연구소와 NOAA의 협력으로 추진될 것이다. 

3) International Policy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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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션에서는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국제기구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주제가 발표되었다. 고려대
학교의 박춘호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4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이 추가로 정책문제를 제기하였다. 

첫번째 연사로 미국 NOAA의 해양연구보존평가국장인 Charles Ehler가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Management at the Land Ocean Interface'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1995년 국가간의 협의회에서 채택
한 '육상 기인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적인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계획에는 일반 기
본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과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되어있다. 그는 NOAA

에서 진행 중인 사업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육상기인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안감시, 평가관리 활동의 통합을 위
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로는 한국해양연구소의 허형택 연구원이 '해양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기구의 역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
다. 그는 해양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구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UNESCO의 정부간 해양위원회와 과학연맹 국제
위원회(ICSU)의 해양연구과학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의 역사와 국제해양기구에 대
한 참여도를 소개하고 지구적인 과제의 규모와 복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지구적인 해양관측체계와 세계 해
양환류 실험 등의 중요성을 말했고 해양과학이 해양자원관리에 보다 많은 관계를 가지게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국가과학재단의 지구과학부장인 Robert Corell이 'Integration of Policies and Program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계획통합에 대한 3개의 모델을 예시하고 해양연구에 있
어서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인공위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새로운 인공위성기술은 해양대기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수중 인공위성 사진을 보이면서 해양대기 이해를 위
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지정일 교수가 'Law of the Sea and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라는 주제
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법협약에 대해 설명했는데 해양법협약은 1982년부터 협의되었으며 90개국 이상이 비준하였
고 여기에는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이 규정되어 있다. 對岸國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연구를 
진행할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제약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제약은 제한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하며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찬성자 측의 입장이다. 공해에 있어서는 연구의 자유가 있다. 

결론에서 그는 각국은 해양과학발전에 협력해야 하며 기술이전도 하도록 해양법협약에는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
서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연안해역에 연구협력을 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이 세션에서의 발표주제에 대한 논평으로는, 효과적인 해양관리는 국제적인 정책 협력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었다. 북태평양의 공동 어자원에 대한 연구가 한미 양국의 공통연구과제로 제안되었
다. 또 다른 제안은 APEC포럼에서 해양과학의 개발 경제에 협력증진을 위한 일에 한국과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
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모두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지식부족을 우려하였다.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김인수 박사와 J. Thomas Ratchford교수가 진행을 맡아 한미간에 해양과학기술에 대한활동
의 기초는 있으나 이들 활동을 완벽하게 조사하고 평가한 바는 없으나, 만약 평가결과가 있다면 미래의 과제를 결정
하는 데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두 개의 기구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는 점등을 지적했
다: 

첫째, 해양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9개의 미국 연방 기구의 정책과 계획을 통합하려는 법제적인 노력과 해양문제를 강
조하기 위해 학문적, 사회적 이익을 결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신설 해양부와 관련하여, 해양부가 신설되면 GLOBE와 ASCOPS와 같은 여러 가지 국제 포럼에 한국
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신장하여 협력증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과학기술협력증진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가 5가지의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름과 유해물질 유출 대응을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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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획, 연안 침전물 이동에 관한 공동연구,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동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포럼을 통해 1) 21세기는 해양의 이해와 개발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대가 될 것이며, 2) 해양자원은 급속히 고갈
되고 해양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양관리에 대한 국가간, 지역간, 地球的인 협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협
력으로 풀어나가고 해양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과학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절실하며, 3) 해양연구개발과 정책
수립은 다자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한국의 해양부 신설을 통한 국내와 국제적 정책과 지원에 협력하려는 노력은 매우 시기 적절했으며, 미국도 해양정책
계획에 있어서 협력과 통합을 촉구하기 위해 입법화하는 문제는 검토하는 중에 있다. 

주석 1) 국제과학기술협력단, 선진권·국제기구사업팀(Tel: 02-25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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